5과. 밤을 밝히는 빛으로 2026년 1월 31일
A 세상을 밝게 비추는 사람들:
· 하나님을 반영함 (빌 2:12-13)
· 예수님의 겸비하심과 영광을 자세히 설명한 바울은 “그러므로”라는 말로 편지서를 이어갑니다. 다시 말해서,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심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“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으므로” (빌 2:11), 빌립보 교인들, 더 나아가 우리 모두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.
·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“두려움과 떨림으로”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(빌 2:12). 그러나,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(딛 2:11), 왜 ​​우리가 구원을 걱정해야 할까요?
· (히브리 원어에서) 두려움과 떨림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묘사했습니다 (시 2:11). 따라서 바울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려는 동기를 주시고 선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강조합니다 (빌 2:13).
· 세상의 빛 (빌 2:14-16)
·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 갖추어야 할 세 덕목들을 이야기 합니다:
(1) 한 마음으로 연합함 (빌. 2:14): 우리가 함께 일할 때 서로 간에 험담, 비판, 경쟁, 다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.
(2) 흠 잡을 것 없이 삶 (빌. 2:15):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우리의 자세는 주변에 편만한 악과 방탕함과 크게 대조됩니다.
(3)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지킴 (빌. 2:16):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
· 가장 캄캄한 곳에서 빛은 가장 밝게 빛납니다. (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) 하나님을 체계적으로 지우려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빛으로 밝게 빛나야 합니다.
· 살아있는 희생제물 (빌 2:17-18)
·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기대했던 바울은 자신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를 생각했습니다. 그가 처형당한다면 자신을 하나님께 부어 바치는 “전제”에 비유했습니다 (빌 2:17).
· 전제는 희생 제물위에 기름이나 음료를 붓는 것으로 (출 29:39-40), 바울의 비유에서 희생제물은 빌립보 교인들을 상징했습니다.
· 그렇다면 빌립보 교인들이 희생제물처럼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? 아닙니다. 여기서 희생은 그들의“믿음의 봉사,” 즉 희생을 실천하는 삶을 말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희생인 것입니다(롬 12:1).
·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.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한 증인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만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, 자신의 순교가 그들에게 더욱 큰 용기를 줄 것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.
B 세상의 빛이 된 사람들:
· 디모데 (빌 2:19-24)
· 디모데는 바울을 열심히 도왔을 뿐 아니라 바울의 여섯 편의 서신들, 즉 고린도후서, 빌립보서, 골로새서, 데살로니가전서, 데살로니가후서, 빌레몬서의 공동 저자였습니다. 바울은 직접 디모데를 전도자로 선택했습니다 (행 16:1-3). 바울은 이 젊은이에게서 어떤 특별한 성품을 보았을까요?
· 우선, 모든 사람들이 디모데를 “칭찬했습니다.” 바울은 그가 전도자의 자격이 있음을 예언했고 (딤전 1:18), 어린 그를 아들처럼 생각했고 (딤전 1:2; 4:12), 디모데 또한 바울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(빌 2:22).
·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처럼 유능한 전도자로 생각했습니다(고전 6:10). 그는 디모데에게 고린도 (고전 4:17), 빌립보(빌 2:19), 데살로니가(살전 3:2) 등 여러 교회들을 지도하는 책임을 맡겼습니다. 디모데는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(히 13:23).
· 에바브로디도 (빌 2:25-30)
· 바울이 로마에서 투옥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인들은 그에게 필요한 방세, 식비, 겨울 옷 등을 위해 모금했고, 에바브로디도를 선택해 그 선물들을 사도 바울에게 전달하게 했습니다 (빌 4:18; 2:25). (당시 죄수가 비용을 지불함).
· 에바브로디도는 그 선물들을 전달했을 뿐 아니라 바울과 동행하며 같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.
·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파하던 에바브로디도는 결국 생명을 위협할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(빌 2:27, 30). 빌립보 교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그를 걱정했습니다. 이를 안 바울은 그에게 자신의 편지서를 주어 빌립보 교인들에게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(빌 2:26, ​​28).
· 바울은 “그와 같은 사람들을 존경하”라고 권면합니다(빌 2:29). 에바브로디도는 의심할 여지 없이 충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.
